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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대통령님이 아니라 제가 연초 업무보고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대통령께서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시고 부처 업무

보고를 받으신 것이 작년 하반기이고, 지금은 그 국정과제들을

국민의 삶에 반영할 때라는 등의 판단에 따라 부족한 제가 업무

보고를 맡게 됐습니다.

국정과제가 국민의 삶에 반영되게 한다는 목표에 따라 저는

이번 업무보고에 세 가지의 주안점을 두고 준비해 왔습니다.

첫째, 국정과제가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가시적 계획을 드러내야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정책의

성과가 하나씩 나타나면서 안착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둘째, 그 과정에서 유관 부처들이 장벽을 낮추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정책과 역할을 사전에 조정해야겠습니다. 국민과

정부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실시간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셋째, 그런 정책과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과 과정에서 ‘책임

장관’의 면모를 내보이고 ‘정부혁신’의 실감을 국민께 드리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정책수행에서 장관님들의 얼굴이

드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이 큰 편이지만, 장관님들의

얼굴을 가릴 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첫날의 공통주제는 ‘소득주도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저임금 저소득 계층이 늘어 소득격차가

커지고, 그것이 삶의 질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저해하는 기존의

경제체제를 바꾸자는 것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출발입니다.

일자리와 복지를 통해 저임금 저소득 계층을 돕고 소득격차를

완화해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드리자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것을 위한 굵은 정책들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같은 노동정책을 비롯해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돕고 , 중소벤처기업과 농수산업을 진흥하는

정책들이 그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정책들을 하나씩 연착륙시켜 가야 합니다. 연착륙의

과정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

되는지, 저항이나 왜곡은 생기지 않는지 등등 점검하고 확인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각 부처가 알차게 보고하시고 참가자

여러분께서 활발히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